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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·간병으로 벼랑 끝 위기 처한 가정, 
긴급생계비로 구출

- 국민권익위,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통해 파악된 생계 위기 가정…원주시, 
김포시, 완도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긴급생계비 지원

□ 질병과 간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지원

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되었다. 

  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가 운영하고 있는 

‘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*’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위기 가정

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. 

   * 국민권익위에 주거·복지 등 긴급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, 사전에 지정한 

전문 조사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실시하는 제도

□ 원주시에 사는 ㄱ씨는 치매 노모,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생

활하였고, 본인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. 이에 ㄱ씨는 하루 하루 

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국민권익위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.

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원주시와 협력하여 A씨의 가정에 긴급 생계 

물품 등을 전달하였고, 채무상담 등을 지원하였다. 

□ 김포시에 사는 ㄴ씨는 당뇨 및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

고, 자녀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

권익위에 의료비 지원 등을 신청하였다.

   이에 국민권익위는 김포시와 협력하여 ㄴ씨에게 민간과 연계한 의

료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. 



□ 완도군에 사는 ㄷ씨는 어머니의 병간호로 2년간 근로활동을 할수 

없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권익위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

하였다.

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완도군과 협력하여 ㄷ씨를 긴급지원가구로 결

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. 

□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“국민권익위는 지난 달부터 이달 

까지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”고 

말했다. 

   이어서 “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권익

위에 신청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되는 복지 

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”라는 의지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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